
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

  2003년 KLPGA에 입회한 여지예 프로입니다. 20여 년 전에 정회원 자격을 

취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의 눈부신 발전을 지켜보며 

협회의 일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. 동시에 세계무대에서 국위선양하고 

있는 선후배 프로님들과 협회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

한 마음을 전합니다. 요즘과 같이 유례없는 골프 호황기의 중심에 KLPGA가 있

다는 것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.

 2009년 투어 생활 은퇴 후 다양한 자리에서 골프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스스

로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. 그 첫 번째 도전은 스포츠심리학 공부를 

시작하는 것이었고 현재 박사 수료를 마친 상태입니다. 이 과정을 통해 골프를 

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으며,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통해 골프의 

긍정적인 효과를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 일환으로 

‘First Tee’에서 헤드 코치로 활동하며 많은 학생들과 코치들에게 골프를 통

한 전인적 교육과정에 대해 전달했고 현재는 주식회사 이도에서 진행 중인 골

프 꿈나무 육성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 중입니다. 

 프로골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협회의 발전에 기

여하고 후배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자부심과 책

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일하고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번 협회 감사직 

출마 또한 저에게 의미가 큽니다. 협회가 성장하는 속도에 발맞춰 더욱 공정하

고 안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하

여 봉사하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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